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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한 침대에서 자도 될까?

반려견을 침실에 들여야 할까? 견주들의 찬반론이 

엇갈리는 문제 중 하나다. 반려견과 함께 자면 편안하

고 마음이 진정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침실엔 반

려견의 털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도 있다. 

최근 미국 메이요 클리닉 회보에 실린 연구 결과는 

반려견의 수면 위치(견주와 한 침대를 사용하는가 아

니면 침대 아래 침실 바닥에서 자는가?)가 견주의 수

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위크한국판’에 따르면 메이요 클리닉의 호흡

기내과 전문의와 통계학자, 심리학자로 구성된 연구

팀은 수면 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 40명이 반려견과 

함께 잠자는 상황을 관찰했다. 

반려견은 견주의 침대 위나 침실의 다른 곳에서 잤

다. 참가자들은 모두 합해 5개월 동안 관찰 받았지만 

그중 7일 동안은 수면 습관을 모니터하기 위해 밤에 

반려견과 함께 활동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잠을 잤다.

반려견과 함께 자면 밤새 자주 깼지만 사람 파트너

와 함께 잘 때는 그렇지 않았다. 또 사람 파트너와 함

께 자는 것이 혼자 자는 것보다 수면 효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먼저 수면 효율을 측정했다. 수면 효율이

란 침대에 보낸 시간 중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의 비율

을 가리킨다. 반려견을 침실에서 재웠지만 침대에서 

함께 자지 않은 사람은 수면 효율이 평균 83%였다. 

한편 반려견과 침대에서 함께 잔 사람의 수면 효율

은 평균 80%였다. 어느 쪽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80%면 만족스런 수준, 85-89%는 정상, 90% 이상

은 아주 효율적인 수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려견과 한 침대에서 잔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은 사람보다 밤새 잠을 더 많이 깼다. 밤새 자

주 깨면 하루 4시간 정도만 연속 수면하는 것과 비

슷하며 기분과 집중력,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 애리조나 캠퍼스 수면연구센터의 수

면의학 전문가로 이번 연구를 이끈 로이스 크란은 침

실에 반려견을 재우는 것은 침대에서 함께 자지만 않

는다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크란

은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편으로 침

대나 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연구에선 반려견과 함께 자면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노약자, 장기 이식 환자, 당뇨 환자, 에이즈 바

이러스(HIV) 양성반응 환자 등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

는 사람은 반려견과 한 침대에서 자면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컸다. 

사람이 반려견에게서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

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체 병원균의 

약 60%가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반려견과 함께 자는 것에 따르는 좋은 점도 있

다. 그러나 건강 문제에 취약한 사람이나 숙면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반려견을 아예 침실에 들이지 않는 게 

낫다.

 

반려묘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

동물은 말은 못 해도 몸짓

과 태도로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준다. 오만방자한 

태도로 매번 집사를 부리

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이다. 

1. 어디든 따라간다옹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

니며 시도 때도 없이 발바

닥의 찹쌀떡을 들이대는 

냥이라면, 더 볼 것도 없다. 24시간을 함께 있어도 

그리운 상대가 바로 당신입니다!

2. 얼굴을 맞대고 부비부비 한다옹

애교 많은 고양이라면 평범한 스킨십은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얼굴을 대고 냄새를 잔뜩 묻혀 영역 

표시를 제대로 한다.“넌 내 거야.”

3. 눈을 끔뻑끔뻑 한다옹

고양이의 윙크는 사람으로 치면 미소와 같습니

다. 특히 냥이가 천천히 눈을 끔벅이면 경계심을 완

전히 풀어버린, 대단히 편한 상태라는 뜻이다.

4. 갸르렁갸르렁 골골

기분 좋을 때 골골대는 냥이. 쓰다듬어 줄 때 이 

소리를 낸다면, 그건 분명“지금 좋으니까, 멈추면 

안 돼!”는 말이다. 

5. 발라당 배를 드러낸다옹

등을 대고 누워 출렁이는 배를 보여주시는 고양

이. 이보다 더 큰 신뢰의 표시는 없다! 고양이에게 

있어 배는 대단히 취약한 부위이기에, 웬만해서는 

무방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6. 선물을 가져다준다옹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물어와 당신 발치에 내

려놓는다면? 놀랄 수도 있으나 이는 냥이의 가족 

사랑이 묻어나는 행동이다.“넌 사냥도 못 하잖아, 

이거 먹어!”

7. 손을 꼭 깨문다옹

냥이가 당신의 손을 가볍게 깨무는 것은“예뻐서 

널 깨물어주고 싶어.”라는 뜻이다.


